
"일본 대지진으로 '끝없는 비일상' 상태" 

'일본비평' 최신호 '재해와 일본인' 특집 

 

(서울=연합뉴스) 신유리 기자 = 일본은 3.11 대지진 이후 '끝없는 비일상'(非日常) 

상태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왔다. 

 

도쿄대 명예교수인 스에키 후미히코는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펴내는 반년 간지 '일

본 비평'에 실은 글 '재해와 일본의 사상'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. 

 

일본이 1995년 한신·아와지대지진을 겪은 뒤에는 이른바 '끝없는 일상'(日常)에 빠

졌지만, 3.11 대지진 이후 '끝없는 비일상'으로 악화됐다는 것. 

 

일본은 '끝없는 일상' 당시 "정치변혁으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 꿈은 사라

졌"고 "젊은이들은 갈 데 없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" 됐다고 스에키 교수

는 진단했다. 

 

'끝없는 비일상'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. 

 

"막연한 불안이 아니라, 현실문제로서 대처하기 곤란한 문제가 산처럼 쌓이기 시작

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정세"가 되고 있으며, "인간관계의 해체"도 심화하고 있다

고 스에키 교수는 지적했다. 

 

그는 "종전에는 피해 뒤에는 부흥 버블이라고도 부를 만한 호경기로 이어지는 경우

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"라며 "경제적으로 곤란한 사태

가 계속될 것"으로 우려했다. 

 

'일본비평'에는 이 밖에도 한일 학자들이 공동으로 일본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주

제로 일본의 경제와 사상, 문화 현상을 분석한 글 8편이 실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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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 시각 많이 본 기사] 

 

☞<삼성-애플 소송 배심원 결정사항만 500개>  

 

☞윤세아 "홍세라처럼 살고팠는데 소원 풀었죠"  

 

☞<퇴근길 여의도 광란의 칼부림…'공포의 14분'>  

 

☞-프로야구-나지완 연타석포 KIA, 7연패 탈출(종합)  

 

☞여의도서 前동료ㆍ행인에 무차별 흉기 난동(종합)  

 

<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> <포토 매거진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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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> 

 

이 기사 주소 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1&aid=0005772214

 

   


